
 

† 오늘의 전례

“내가 생명의 빵이다.”   (요한 6,24-35 참조)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을 살리는 빵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빵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셨고,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이 빵을 받아 모시는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합쳐져 

그분과 함께 생명의 빵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나누어질 차례입니다.      

제1독서   탈출  16,2-4.12-15      제2독서   에페  4,17.20-24      복      음   요한  6,24-35.

입 당 송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더디 오지 마소서.     

화 답 송   ◎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영성체송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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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에르콜 데 로베르티, 『만나를 모으는 이스라엘 백성들』(c1490).

캔버스에 템페라, 런던 국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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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시는 하느님

   주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먹

을 것을 내려주십니다. 제1독서 탈출기를 보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

평을 합니다. “…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16,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저녁 으스름

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

을 것이다.’”(16,12)

   “그들 위에 만나를 비처럼 내려 먹게 하시

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네.”(화답송, 

시편 78,24)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내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매일 매일 살

아갈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먹

을 것을 내려주심으로써 백성을 살리십니다. 

하느님은 살리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먹을 것을 내려주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살

리신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

는 빵을 내려주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빵은 우리를 영원

히 살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

의 빵이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

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요한 

6,33)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

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

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요한 6,35) 

   살리시는 하느님께서는 미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느님의 백

성인 교회는 미사 안에서 성부께 빵과 포도주

가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

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

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감사기도 2양식) 살리시는 하느님께서

는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써 당신을 믿는 이

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예수님의 몸과 피—을 주심으로써 영원

히 살게 하십니다.   

   하느님은 이 땅의 양식으로 우리를 살리시

고, 천상의 양식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십

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리시는 하느

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하

느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어 고백하는 사람

이 참된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께서 미사 안에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내

려 주시는 그 음식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천상 

양식임을 믿어 고백하는 사람이 참된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그는 살리시는 하느님 안에서 영

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르네상스 하면 으레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 빈치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시대 사

람들은 최고의 예술가로 다른 사람을 꼽았습니다. 오늘날 프라 안젤리코, 즉 천사 같은 수사님이

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피에졸레의 복자 요한 수사입니다. 이 그림은 요한 수사가 그린 세 점

의 『주님 탄생 예고』 중 하나입니다. 성모님의 깜짝 놀라 상기된 얼굴이 아주 인상적인데, 생동하

는 표정과 시간이 정지된 듯한 전체의 관상적인 분위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 수사의 

그림은 어느 것이나 피가 통하는 것 같은 인물 표현과 깊은 묵상의 느낌이 함께 나타나 있어 성

화의 모범으로 여겨집니다. 

   요한 수사(c1385~1455)의 속명은 귀도 디 피에트로였는데, 서른여덟 살에 도미니코회의 사제

로 서품되면서 수도명을 요한이라 하였습니다. 불세출의 천재였지만 정작 본인은 화가로서의 명

성보다는 자선을 베푸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성화를 그릴 때면 언제나 기도하였고, 

완성된 그림에는 다시 손을 대는 법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성령께서 내 손을 이끄셨다면 내 눈

에 미흡해 보여도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수사의 묘비에는 “나를 유명한 화가

로 기억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은 수도자 요한으

로 기억해 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1982년에 요한 수사를 복

자위에 올리시고 모든 예술가들의 수호성인으로 정하셨습니다.

대구주보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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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문화 산책

화가가 아니라 수도자 요한입니다
<주님 탄생 예고> - 1437~46

프라 안젤리코의 <주님 탄생 예고>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성 마르코 대성당에 있습니다. 



   저는 2009년 7월 1일 선교사로 파견되어 한

국을 떠나 볼리비아로 갔습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는 저에게 외국에서의 삶의 시작은 두려

움과 떨림 그리고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

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와 함께 간 임재우 

마르첼리노 신부가 외국말을 잘 한다는 것으

로, 큰 위안이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인천을 떠

나 LA에서 잠시 쉬고 다시 LA에서 상파울로

까지, 비행기 안에서만 24시간 정도를 보내고 

브라질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하느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지 않아 도착하자마자 바로 

표를 끊고 볼리비아 산타크루즈로 가는 비행

기를 타기 위해 입국장 대기실로 들어갔습니

다. 그런데 표에는 연필로 오후 5시 30분 비행

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본 

것은 아니었지만, 비행 시간표를 연필로 적은 

것은 처음 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이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 비행기를 타

려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다 되어도 탑승하라

는 말이 없기에 조금 연착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시간, 두 시간 시간이 흐르고 슬

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을 못하

니, 임재우 신부에게 가서 좀 알아보라고 했습

니다. 착한 신부님께서 가서 물어보고 오더니 

하는 말이 “언제 비행기 뜨는지 아무도 모르

는데?”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고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었

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야 비행

기에 올라 볼리비아 산타크루즈로 올 수 있었

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참 신기했던 광경은, 볼리비

아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 중 아무도 항공사 직

원에게 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느긋하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

다. 나중에 비행기가 늦게 뜬 이유를 알 수 있

었는데, 비행기에 빈자리를 다 채우기 위해 사

람들이 표를 살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이었습니

다. 한국식 사고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화가 날 일이고, 고소할 일이라 생각됩

니다. 그러나 조금 바꾸어 생각해 보면, 아무

것도 모르고 공항에 와서 산타크루즈로 가는 

비행기를 찾다 마침 발견하고, 바로 표를 사고 

탈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기회였다는 생각

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속이라는 것이 있

는데 지키지 않을 거면 약속을 할 필요가 없으

니, 위의 상황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저

는 그 때 볼리비아에서의 첫 걸음이 시작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상하다, 정말 다르구나.” 저는 이제 

이 말을 한국에 귀국해서 이 사회와 사람들과 

환경을 보며 합니다. 한국 참 이상하다. 정말 

다르다. 사람도 상황도 나라도 모든 것이 다르

지만 그곳에서,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

서 느끼는 것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입니다.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고요? 앞으로 조

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며 사랑하며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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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단상

마석진 프란치스코 신부 | 계산본당 부주임

사목단상

첫 걸음



 성인이 된 깡패

   성인들을 묘사한 그림을 보면 거의 서양 사

람들입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흑

인이지만 상본에서는 백인으로 둔갑해 있습니

다. 신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이가 서양 사람

이다 보니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로부터 오늘날까지 본 얼굴 그대로 흑인으로

만 묘사되는 성인이 한 분 있습니다. 에티오피

아의 성 모세(330~405)가 그분입니다. 성인의 

별명도 ‘흑인 성 모세’입니다.

   노예 출신으로 힘이 장사였던 성인은 호탕하

고 싸움을 좋아해서 여러 번 사고를 치고는 주

인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비슷한 신세의 부랑자들을 

모아 폭력단의 두목이 되었는데, 나일 강 유역

에 악명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이 폭력

단을 소탕하기 위해 군대가 동원되고 궁지에 

몰린 모세는 사막의 은수자 공동체로 달아났

는데,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성 이시도로는 이 

유명한 폭력배를 알아보고서도 아무 말도 하

지 않고 그를 숨겨줍니다. 

수도자들의 거룩한 생활에 

감명을 받고 그대로 눌러앉

아 수도자가 된 모세는 싸

움을 하던 그 용맹으로 수

도생활에 정진하여 마침내 

사제가 되고, 성 이시도로의 

뒤를 이어 그 공동체의 원장

이 되었습니다. 

   모세 성인이 75세 되던 해에 마적 떼가 수도

원을 기습합니다. 수도자들이 맞서 싸워서 수

도원을 지키자고 했으나 모세 성인은 그들을 

다 피신시키고는 몇 명의 나이 먹은 수도자들

과 함께 마적단을 맞이합니다. “형제들, 폭력

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

엇이든 가져가시오.” 그러나 마적들은 성인과 

노인 수도자들을 모조리 살해해 버렸습니다. 

나일 강의 이름난 주먹이었던 모세 성인은 죽

는 순간까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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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주보 ⑤

금주의 성인

8월 2일 성녀 테오도타(순교자, 니케아, 304년), 성 스테파노 1세(교황, 257년)

8월 3일
성 가믈리엘(율법학자, 1세기경), 성 니고데모(신약인물, 예수의 제자, 순교자, 1세기경)

성녀 리디아(의류상인, 바오로의 제자, 1세기경), 성 아비보니스(바오로의 제자, 1세기)

8월 4일
성 몰루아(수도원장, 608년),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신부, 아르스, 1786~1859년)

성녀 이아(순교자, 360년경)

8월 5일
성녀 논나(부인, 평신도 나지안주스, 374년), 성녀 아프라(순교자, 아우크스부르크, 304년경) 

성 오스왈도(왕, 순교자, 노섬브리아, 604~642년) 

8월 6일 성 야고보(은수자, 500년경), 성 호르미스다(교황, 523년)

8월 7일

성 도나토(주교, 순교자, 아레초, 361년), 성 도메시오(수도승, 순교자, 362년) 

성 빅트리치오(군인, 주교, 증거자, 루앙, 330~407년), 성 식스토 2세(교황, 순교자, 258년) 

성 알베르토(신부, 은수자, 트라파니, 1307년), 성녀 클라우디아(공주, 1세기경)

성 카예타노(신부, 설립자, 티에나, 1480~1547년)   

8월 8일
성 도미니코(신부, 설립자, 설교가, 1170~1221년), 성 알트만(주교, 파사우, 1020~1091년)  

성 치리아코(부제, 순교자, 로마, 303년)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주

님

의

몸

⑥ 연중 제18주일

박성규 엘리지오

썩어 없어질 식품보다

‹  31주간, 2015. 8. 2 ~ 8.8. ›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우리 모두가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사13-14장 15-19장 20-23장 24-27장 28-29장 30-32장 33-35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  교구 내 피서지 주변 성당 안내 

•  『 이사야서 』 의 전승에 따른 구분   

제1이사야(1-39장, 유배 전), 제2이사야(40-55장, 유배 중), 제3이사야(56-66장, 유배 후).

•  제1이사야서의 내용 : 

- 유다의 죄 : 하느님을 소외시키고 그분에게 의탁하지 않는 통치권자의 오만함.

-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 하느님의 거룩하심에 대조되는 하느님께 대한 의탁이 아니라 

군사력과 정치에 의존하는 이스라엘의 속됨.

- 임마누엘 신학 : 가시적인 힘에만 의지하여 비가시적 존재인 하느님을 외면한 유다 임금들

에게 하느님이야 말로 함께 계시는 ‘만군의 주님’이심을 역설.

- 메시아사상과 남은 자 : 왕국의 생존은 다윗처럼 하느님께 의탁할 때만 가능한 일이며 

하느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남은 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날 것 예고.

문의 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경주 유적지, 보문 관광 단지

☎ 성건본당 (054)749-8900 

☎ 성동본당 (054)776-1841

☎ 황성본당 (054)771-7817

구룡포 해수욕장, 대보면 해맞이 광장

☎ 구룡포본당 (054)276-2439

울릉도, 독도

☎ 도동본당 (054)791-2047

☎ 천부본당 (054)791-6047

직지사(김천)

☎ 대신본당 (054)437-1785

☎ 평화본당 (054)434-1785 

칠포·월포·화진 해수욕장 

☎ 흥해본당 (054)262-2258

포항·송도·북부 해수욕장

☎ 덕수본당 (054)246-6311

☎ 죽도본당 (054)273-3441



예수성심시녀회 성소 피정

기간: 9.12(토) 15:00~13(일) 15: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우애관

대상: 수도 성소 희망 여성(앞산)

신청: (010)2649-2045

젊은이 여름 피정 캠프

기간: 8.14(금)~16(일)

대상: 만 30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선한목자예수수녀회, (02)919-2754

신청: http://cafe.daum.net/sgbp

젊은이 빈마음 피정(2박 3일)

기간: 8.14(금)~16(일), 선착순

장소: 홍천성빈센트기도의집 / 3만 5천 원

대상: 만 30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8833-8107 

http://www.vincent.or.kr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기간: 8.14(금) 13:00~16(일) 16:00

장소: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중강당

대상: 중 · 고 포함 젊은이(35세 미만)

문의: (010)5490-5345 / 3만 원 

8월 한티 힐링 피정

기간: 8.15(토)~16(일)

주제: 외딴 곳에서 좀 쉬자

지도: 여영환(오토) 신부

문의: 한티순교성지, (054)975-5151

수험생을 위한 120일 철야기도 봉헌 

기간: 8.5(수)~12.2(수) 

장소: 작은예수수녀회

문의: (010)8915-5496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2박 3일: 8.28(금) 17:30~30(일)

4박 5일: 8.10(월) 14:00~14(금)

8박 9일: 8.17(월) 14:00~25(화)

문의: (031)946-2337~8

베네딕도성경학교 심화과정(2년) 

신입생 모집

개강: 9.7(매주 월) 10:00, 19:30

장소: 베네딕도교육관(사수동800번지)

내용: 시편

대상: 성경 일반과정을 이수하신 분

문의: 313-3050 / (010)7185-3431

이스라엘 성지 순례

기간: 9.5(토)~13(일) 8박 9일

주최: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지대표부

문의: 김정훈 신부, (010)5607-2046

이상재신부와 함께하는 크루즈순례

기간: 11.5(목)~18(수) 13박 14일

장소: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칼, 모로코

비용: 내측 538만 원부터

문의: 가톨릭신문사, (02)2281-9070

김길수 교수와 함께 하는성지 순례

내용: 일본 4박 5일 / 58만 원 

문의: 천주교 사도직회(팔로티회) 

(010)4239-1929

제주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팬션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갈릴래아 청년축제 별처럼 빛나라

기간: 10.9(금)~11(일)

장소: 충북음성 꽃동네

대상: 20~35세 미혼 남녀, 수도자

신청: 다음카페 갈릴레아청년축제

주최: 한국남녀 수도자 장상연합회

여대생기숙사 과달루페집(종교무관)

장소 대전 서구 갈마로 187-1

주최: 성체선교클라라수녀회

문의: (042)534-8876

성소 | 피정

교육 | 모집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8월 3일(월) 11:00 성동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8월 3일(월) 11:00 월성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8월 3일(월) 11:00 계산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8월 3일(월) 19:30 꾸르실료 
교육관 내 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8월 3일(월) 11:00 죽도성당 - -



(FM 93.1MHz) 오늘의 강론 8월 3일 (월) ~ 8월 8일 (토) 06:50, 17:05 황대환 (바오로) 신부

시니어평생대학 봉사자 프로그램 연수

기간: 8.10~31(매주 월) 4주

장소: 교구청 교육원 나동

신청: 8.2(일)까지 / 3만 원

문의: 교구 노인담당, 250-3077

ME주말과 함께 다시 떠나는 신혼여행

334차: 8.14(금) 19:30~16(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다음 ME주말은 10월에 있습니다.

부부사랑은 성가정의 첫걸음입니다

2015년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기간: 8.4(화)~8.9(일)

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8,9,10전시실

개막식: 8.4(화) 18:00 

주관: 대구가톨릭미술가회

제36기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자학교

기간: 8.17(월)~21(금) 14:0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대상: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자 

비용: 3만 원 / 마감: 8.11(화) 17:00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6

2대리구 가정위원장 가정위원 교육

일시: 8.23(일) 14:00~17:00

장소: 2대리구청 강당

대상: 각 본당 가정위원장, 가정위원

신청: 팩스 250-3112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새빛학교 국어반 모집

새빛학교 한글국어(중급)반 모집

내용: 한글받침 및 문장문법

마감: 8.14(금)까지

문의: 교무실, 476-3100

국비지원 무시험 국가자격 장례지도사

야간반(30명): 개강 9.12~종강 12.12

교육: 월, 수, 금 18:30 / 토 13:00 

대상: 65세 미만 / 학력, 남녀 제한 무

특전: 교육비 국비지원(식비, 차비지원)

문의: 대가대장례지도사교육원, 555-4404

스페인어 초급반 모집

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는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프란치스카눔 교육생 모집

과목: 발성법, 가곡교실, 

성가반주법, 라인댄스

강사: 김남수(그레고리오) / 김현숙(레지나)

문의: (070)4266-0047

대구시립희망원 치과진료 봉사자 모집

일시: 월~금요일 중 가능한 시간

내용: 희망원 생활인 치료 및 보철진료

대상: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631-5985 / (010)3810-9859

생활성가밴드 DEUS 세션멤버 모집

함께 활동할 열정있는 멤버를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Vocal(남), Drum, Bass guitar

문의: 대구가톨릭생활성가협회 

(010)9211-8966 / (010)9990-9144

18회 대학생 해외 영어연수&해외봉사

기간: 2차 8.29 / 3차 10.3 (8주 이상)

국가: 필리핀, 캐나다

특징: 영어연수, 해외봉사 인증서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요셉 발 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알면 우리의 건강이 보입니다.

누구나 알기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법

일시: 매주 토 14:00~16:00 

장소: 가톨릭문화관

문의: 476-7774 / (010)3817-5255

http://footfather.com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대상: 2015년 대상자

문의: 650-4591

교육 | 모집

행사 | 모임

채용 | 안내


